
어도비 ‘글로벌 이모지 보고서’: 한국인 90% 다양성과 포용적 표현의 필요성 강조 
 

서울, 2021 년 4 월 19 일 – 어도비가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글로벌 이모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모지의 다양성과 대표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이모지 사용자의 83%가 모바일 상에서 빠른 의사소통과 자신의 개성 및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이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한국 사용자(90%)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각 86%)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X 세대(82%)가 베이비붐 세대(77%)에 비해 높았다.1 반면, 현재 제공 중인 

이모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 사용자는 47%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하는 다양성 이모지의 범주는 문화(51%), 인종(33%), 직업과 연령(각 29%) 순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이모지가 커뮤니케이션 및 자기 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가운데 한국 

이용자 대부분은 이모지가 진정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촉매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미영 어도비코리아 대표는 “이모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성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이모지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인종, 연령 등에 관계없이 포용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 외 ‘글로벌 이모지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성의 격차   

전 세계 이모지 사용자 대다수는 자기 표현을 위해 보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스터마이징 옵션의 범주에는 헤어스타일, 의상, 피부톤, 체형 등과 같은 외형적 요소부터 인종, 장애, 성에 대한 

표현까지 다양했다.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용자의 37%만이 현재 제공 중인 이모지가 장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GBTQ+ 사용자의 51%가 성적 지향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이모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 Z 세대(만 16 세~24 세), 밀레니얼 세대(만 25 세~39 세), X 세대(만 40 세~55 세), 베이비붐 세대(만 56 세~73 세)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대한 요구는 Z 세대에서 특히 높았다.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Z 세대의 74%(X 세대 57%, 베이비 

붐 세대 41%)가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옵션을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 사용자 10 명 중 8 명 

가량(79%)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이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이모지의 다양성과 포용  

전 세계 이모지 사용자의 76%는 이모지를 상호 존중 및 이해 형성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70%는 포용성을 담은 이모지가 민감한 사회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모지의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요구는 ‘2020 년 새롭게 추가된 이모지 중 사용자들이 가장 열광한 다양성 이모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용자들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사람(Person feeding baby), 

버블티(Bubble Tea), 턱시도를 입은 사람(Person in Tuxedo) 이모지의 출현을 가장 반겼다. 아울러 일부 국가 

사용자들은 무성별 산타(Mx Claus),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Person with Veil) 등에 대해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탈피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모지 사용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어도비가 에델만 데이터 앤드 인텔리전스(Edelman Data and Intelligence)와 함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7 개 국가에서 이모지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 7,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어도비에 대해 

어도비는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공식 페이스북과 뉴스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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